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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사모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목회자 사모 236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척도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모든 요인들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82, 영적 안녕감과는 .6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 효과는 없었고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회복탄력성이 매개할 때의 총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영적 안녕

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요인들이 대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긍정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목회자 사모의 영적 안녕 향상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심리적 안녕감∣회복탄력성∣사회적 지지∣영적 안녕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The survey findings and resulting analysis of the 

236 participants measure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spiritual well-being,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follow: First, psychological well-being,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piritual well-being. Resilience shows high cor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was partially mediated by resilience, but was not mediated by social support. 

Lastly, the influence of resilience sub factors(self control cap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ositivity) on spiritual well-being shows that  positivity was highly significant.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ncreasing spiritual well-being for pastors’ 

wives.

■ keyword :∣Psychological Well-being∣Resilience∣Social Support∣Spiritual Well-being∣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267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정신과 내면

의 위기 가운데서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종교성의 다

양한 요소들 중 영적 안녕감은 전인적 안녕의 한 부분

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영적 안녕감

이 높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을 보이

고,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누리며, 비행,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그 외 사회적 문제들을 덜 겪는 경향이 있다

[1]. 

삶의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영적 안녕감은 초월

적 존재와의 관계성에서 얻어지는 수직적 차원의 종교

적 안녕감과 그 관계 안에서 자신과 타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데서 오는 수평적 차원의 실존적 안녕

감으로 이루어져 있다[2]. 따라서 영적 안녕감은 모든 

사람들의 안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독교인

들, 특히 성직자인 목회자와 사모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만식(2009)은 한국의 목회자, 평신도, 비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

는데 목회자의 영적 안녕감이 일반인보다 더 높게 나타

났고[3], 영적 안녕감이 높은 목회자들이 대인관계, 삶

의 만족, 직업만족도, 정신건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영적 안녕감은 목회자들의 건강한 목회생활에 밀

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4].

그렇다면 목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목

회자 사모들의 영적 안녕감은 어떨까? 목회자 사모들

은 교회에서 특정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기에 

오히려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김상태(1992)의 연구에서는 사모들의 89.6%와 목

회자들의 85.2%가 목회에서 사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 결과를 얻었다[5]. 더 나아가 장미선, 이유진, 조현

정(2011)은 규모가 작은 중소형 교회에서 목회자사모는 

목회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는 점을 주목하고 목회자사모의 목회행정 

역할을 DACUM 직무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업은 

크게 목회자 사역지원, 목회자 사역 외 지원, 예배 지원, 

성도관리, 새신자관리, 전도대상자(이웃)관리, 교회 관

리, 행사 관련, 사모사역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다

양한 목회자 사모 역할들은 일반 교역자의 직무들과 유

사할 정도로 전문적임을 규명하였다[6]. 하지만 목회자 

사모들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은 정해진 직분 없이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우울

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정신건강이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7-9].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해 목회자 사모들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시도한 김영경

(2006)은 목회자 사모들의 스트레스나 갈등관리의 부정

적인 측면을 넘어 더 적극적인 방안인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0]. 김나

미(2014)도 목회자 사모들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건강의 측정하는 요소

인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이 사모의 영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모의 우울보다 사모

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은 목

회에 만족하는 그룹보다 목회에 만족하지 않는 그룹의 

영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11]. 

이런 결과는 종교성과 안녕감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 다른 인과 관계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제까지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종교를 가진 내담자

들을 위해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종교적인 언급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12-15]. 하지만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영적 안녕감이 저하된 목회자 사

모들에게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 

영적 안녕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초점이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초점은 영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모들의 영적 안녕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Hayward와 Krause(2014)는 종교성

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원

과 인지적 자원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16]. 또 김나

미(2013)와 이옥형(2012)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요소인 탄력성과 

사회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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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안녕감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17][18]. 

반신환(2000)은 사모 스트레스 요인을 크게 신분 불안

정, 사생활 노출, 대인관계 갈등으로 나누었고, 김지영

(2006)은 두란노 사모대학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목회자 사모들은 성도와의 관계의 어려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외로움, 교회에서 느끼는 

소외감, 남편과의 상호연관성, 요청 거절의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들

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과 관계상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의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

력성, 사회적 지지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목회자 사모들의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사

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

과가 있는가?

셋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

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매개변

인의 하위요인들이 영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
2000년대 급성장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는 종교

와 영성이 인간의 정신건강, 행복,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국적 연구와 메타 연구들을 통해 그 관계를 조명하

고 있다. 

Hammermeister과 Peterson(2013)은 대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이 11개의 심리학적 특성과 건강

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분석에서 영적 안녕감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

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첫째 영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

을 좋게 평가하고, 이상적인 체중과 건강한 혈압을 유

지하게 하며 만성질병을 잘 극복하게 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였

다. 또한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

가 원만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더 높은 확신을 갖고 있고, 부정

적인 정서인 외로움, 무기력 대신 긍정적인 정서인 희

망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21]. 

유럽과 미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국가

적인 연구를 실시한 Van Cappellen과 그의 동료들

(2014)도 종교성과 영성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특

히 종교성과 영성은 사회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영

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깊이 탐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정서적 요소, 특히 자기 초월적인 긍정적인 

정서들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심리적 안

녕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고하였다[22]. 

설경옥, 박지은, 박선영(2012)은 종교성과 정신건강

을 다룬 최근 논문들의 메타 연구를 실시하여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메타

분석에 사용된 국내 66편의 논문 중 50%인 30편의 논

문들이 정신건강 요소(불안, 우울, 심리적 안녕감과 주

관적 안녕감)와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영적 안녕감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임

을 알 수 있다[23]. 

특히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연구

한 국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박지아(2002)는 가정

문제나 환경적 위험 요소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영적 

안녕감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추구하게 함으

로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24]. 그리고 서경현

과 전겸구(200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의 수

준이 높을수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상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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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종

교적 추구도 더 많이 한다는 보고를 하였다[25]. 또한 

이미숙과 동료들(2011)은 영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심리요인들의 형성을 촉진하

거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

의 부정적 심리 요인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영적 추구 활동을 통해

서도 영적 안녕감이 형성되어 심리적 안녕감 형성에 기

인한다고 제시하였다[26].  

국, 내외의 다양한 연구대상들에 실시한 선행 연구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영적 안녕감은 인간의 신체적, 심

리적 안녕감에 다양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이제까지의 선행연구

들은 영적안녕감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영성을 연구

할 때는 영적 안녕감이 미치는 영향이 주요 주제가 되

지만 연구의 초점이 기독교인들의 영적 안녕감 향상으

로 옮겨지면 어떤 요인들이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가가 관건이 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

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경을 실천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 안녕감이 더 중요할 수 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몇 몇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영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선, 전요섭(2014)의 연구를 통해 영적 안녕감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들인 것을 알 수 있다[27]. 반면에 

장진용(2007)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영

적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28], 박미

하(2013)의 연구에서는 성격 강점과 자존감이 영적 안

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29]. 또한 김철섭(2007)은 내적 

통제성이 강한 기독교인일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30], 김나미(2014)

도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

감과 영적 안녕감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심리적 안녕

감은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모두에 영향을 미쳤

다. 더 나아가 부정적 정신건강 요소인 우울보다 목회

자 사모의 영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11].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을 검증한 

여러 편의 선행 연구들을 탐색한 결과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

을 주기도 하지만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탐색해 봄을 통해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 영적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있었다.

    

2.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가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영

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Hayward

와 Krause(2014)는 종교성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과

정에서 사회적 자원과 인지적 자원의 영향에 대해 언급

하였다[16].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대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 연구에서도 인지적 요소

인 탄력성과 사회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역

할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다는 몇 몇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17][18][31].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목회자 사모들에게도 인지적 차원의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의 도움은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영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로부

터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

을 한다고 했다[32].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구성요소로 이

루어져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양한 연구 대상

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또 다른 요소인 탄력성은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

으로 나뉘고 있다. Rutter(1985)은 자아탄력성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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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속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으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능력으

로 정의하였다[33]. 반면에 Masten(2001)은 탄력성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회복탄력성은 위험이나 스트

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

인 적응기제, 정신적 면역성, 내, 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34].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성격

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자아탄력성과 달리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김동일과 동료들(2011)도 회복탄력성의 가장 큰 특징으

로 학습 가능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35], 최근 미국 육군에서도 

MRT(master Resilience Trainer)라는 면대면 회복탄력

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받은 장교들이 자신

의 사병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돕도록 하고 있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의 목회자 사모

들의 영적 안녕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

감,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목회자 사모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한 사모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에 걸친 (7월-서울, 경

기, 강원지역, 9월-충청, 영남, 호남 지역의 사모) 세미

나에서 총700여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참여

한 사모들은 총 255명이었지만 불성실하게 응답한 19

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6부의 설문 자료가 연구에 사

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분포는 연령 (30대 이하 

19.5%, 40대 41.9%, 50대 33.5%, 60대가 5.1%), 사모경

력(10년 이하 17%, 20년 이하 42.1%, 20년 이상, 

40.9%), 지역적 분포(서울 30.3%, 경기도 24.4%, 강원도 

6.4%, 충청도 14.1%, 경상도 12.4%, 전라도 12.4%)의 

분포를 보였다. 설문을 하기 전에 주최 측에 양해를 얻

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의 정보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2. 연구 도구
3.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의 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 및 

차경호(2001)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37]. 이 검

사는 6개 차원을 포함하는 총 46문항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구성

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별(자율성, 환경

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

계, 자아수용)의 신뢰도 Cronbach’s a=.61,.74,..74,. 

75,.83,.83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93이다.

3.2 회복탄력성 척도
회복탄력성 척도는 Reivich와 Shatté(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OT)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한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KRQ-53)

을 활용하였다[38]. KRQ-53은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

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

도, 감사하기)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5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내

적신뢰도 Cronbach α는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67, 

충동통제력 ,61, 원인분석력 .66), 대인관계능력(소통능

력 .75, 공감능력, .67, 자아확장력 .82), 긍정성(자아낙관

성, .55, 생활만족도 90, 감사하기 .88)이다. 전체 신뢰도

는 Cronbach’s a=.93이다. 

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검사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이

옥형(2012)에 의해 수정 보완된 검사를 사용하였다[18]. 

이 검사의 하위척도들은 정보적 지지(6문항), 정서적 

지지(9문항), 물질적 지지(4문항), 평가적 지지(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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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심리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1
영적 안녕감 0.608** 1
사회적 지지 0.504** 0.407** 1
회복탄력성 0.816** 0.628** 0.548** 1

로써,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

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Cronbach’s 

a는 정서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87, 물질적 지지 .86, 

평가적 지지는 .86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96이다.

3.4 영적안녕감
영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Paloutzion과 Ellison 

(1982)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주관적인 영

적상태를 측정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박지아(2003)

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24]. 이 검사는 

2개 차원을 포함하는 총 20문항 6점 Likert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구성되

어 있다. 영적 안녕감의 하위척도별(종교적 안녕 10문

항, 실존적 안녕 10문항) 신뢰도 Cronbach’s a =.79,.85

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90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따랐다. 첫째, 

측정도구들인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영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각 요인간의 상관성

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는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

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의 하위요

인들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PASW 18.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연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목회자 사모들의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면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 안녕감, 사회적지

지, 그리고 회복탄력성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그에 따른 유의확률도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안녕감

(r=.608, p<01), 회복탄력성(r=.816, p<01), 사회적 지지

(r=.504, p<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는 (r=.816, 

p<0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2. 목회자 사모의 영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경로분석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회복탄

력성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나타

내는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에서 내생변수 영적 안녕감은 외생변수인 심리적 안녕

감(.339), 회복 탄력성(.607)의 정적 경로계수를 보이므

로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영적 안

녕감이 높아지는 알 수 있는 반면에 사회적 지지(0.084)

는 검정통계량과 그의 따른 유의확률이 유의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생변수 심리적 안녕감은 내

생변수 사회적지지(.503), 회복탄력성(.496)으로 정적 

계수를 보이고 있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수록 사회

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외생변수 사

회적지지(.503)와 내생변수 회복탄력성(.126)의 정적 계

수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

성도 높아진다. [그림 1]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

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가 영적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들은 유의수준 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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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변수 외생변수
직접효과
(p값)

간접효과
(p값)

총효과
(p값)

영적 
안녕감

심리적안녕감 0.339(0.006)* 0.417(0.0.14)* 0..756(0.011)*

사회적 지지 0.084(0.485) 0.084(0.008)** 0.168(0.099)

회복 탄련성 0.670(0.019)* - 0.670(0.019)

사회적 지지 심리적안녕감 0.503(0.020)* - 0.503(0.020)*

회복탄력성
심리적안녕감 0.496(0.012)* 0.063(0.014)* 0.559(0.023)*

사회적 지지 0.126(0.011)* - 0.126(0.011)*

외생변수 매개변수 내생변수
Sobel’s test

 p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 영적 안녕감　1.126 0.260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 영적 안녕감 4.019 0.000**

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및 영적 안
녕감의 관계

[표 2]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서 이르

는 경로에서 변인들 간의 직, 간접 효과의 영향을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적 안녕감(0.339), 회복탄력성

(0.670)은 영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

회적지지(0.084)는 영적 안녕감에 직접효과는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주는 

효과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에 의한 간접효과

(0.417)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지지(0.503)와 회복탄력성(0.496)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지지(0.126)는 회

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심리적 안녕

감은 회복탄력성에 주는 효과에 사회적 지지에 의한 간

접효과(0.063)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회

복탄력성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서는 회

복탄력성의 효과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지지, 심리적 안

녕감이 회복탄력성에 주는 직접효과에서는 심리적 안

녕감이 주는 효과 값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2]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들 중 사회

적 지지가 영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총효과 값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표 3]에서는 본 연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s test 방법을 사용하여 검

증하였다. Sobel’s test의 Z값으로 표준정규분포의 유의

수준이 0.05에서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

개효과가 유의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Z값이 

1.96보다 크며 P값이 유의수준 0.05하에 유의한 회복탄

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표 3. 모형의 매개효과

3.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들과 영적안녕
감 간 회귀분석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중 영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들(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이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설명변수들이 영적 안녕감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

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 )은 자기조절 능력이 

19.6%, 대인관계 능력, 24%, 긍정성이 44.1%로 나타나 

긍정성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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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arameter
Estimate

Sandardized
Estimate

t P VIF

상수 2.426 7.088 0.000
감정조절력 0.332 0.256 3.733 0.000** 1.356
충동통제력 0.189 0.146 2.112 0.036* 1.382
원인분석력 0.201 0.151 2.181 0.030* 1.374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andardized
Estimate

t P VIF

상수 2.502 7.494 0.000
소통능력 0.287 0.264 3.908 0.000** 1.377
공감능력 0.116 0.077 1.155 0.249 1.356
자아확장력 0.288 0.256 3.708 0.000** 1.448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andardized
Estimate

t P VIF

상수 1.339 4.569 0.000
자아낙관성 0.345 0.233 3.948 0.000** 1.443
생활만족도 0.271 0.298 5.208 0.000** 1.364
감사하기 0.348 0.300 5.140 0.000** 1.412

표 4.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자기조절 
능력 회기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 능력은 감정통제력, 충동통

제력, 원인분석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정통제력은 한 

단위 증가할 때 0.332, 충동통제력은 0.189, 원인분석력

은 0.201만큼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세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므로 영적 안

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세 변수 중 

감정조절력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대인관계 
회기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요인 중 영적 안녕

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통능력과, 자아확장력이며. 

공감능력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통능력은 한 단위 

증가할 때 0.287이고, 자아확장력은 0.288로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였다.

표 6.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긍정성 회
기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영적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

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낙관성은 한 단위 증가할 

때 0.345, 생활만족도는 0.271, 감사하기는 0.348만큼 영

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세 변수들은 모두 유

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므로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세 변수 중 감사하기가 긍정

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 중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영적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회복탄력

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세 하

위요인(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들 중 영

적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긍정성이라

는 결과를 얻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

안녕감(r=.608, p<01), 회복탄력성(r=.816, p<01), 사회

적 지지(r=.504, p<01)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둘 사이에 깊은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2][13][21][22][39].영적 안녕감은 인간

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지칭하며 사람의 통제감과 낙관적 성향

의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아 및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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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게 조망한 황혜리와 그의 동료들(2011)의 연구결

과는 심리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서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지

만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실존적 안녕 개념을 제거한 종

교적 안녕은 심리적 안녕에 도리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

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남성

이 여성보다 자율성이 높게 나와 종교성을 지닌 여성 

내담자를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할 때 영적 안녕감이 심

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

다[40]. 

종교와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메타분석 한 Bergin 

(1983)과 설경옥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2)에서도 공

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요소가 종교성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는 측

면이다. 특히 외재적 종교종향성과 부정적 종교대처와 

같은 절대적인 종교성은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낳는

다는 주장이 있었다[15][23].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해보면  

여성 종교인이자 외재적 종교 성향과 환경적 통제력을 

경험할 수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목회

자 사모들의 경우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보다는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생변수 영적 안녕감은 외생변수인 심리적 

안녕감(.339)과 정적 경로계수를 보이므로 심리적 안녕

감이 높아질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알 수 있었

다. 이런 결과는 황혜리와 그의 동료들(2011)이 대학생

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하

여 모든 하위 영역과 유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 연구 결

과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 사

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될 때 신과의 관계인 수직

적 안녕인 종교적 안녕과 수평적 관계인 주변인들의 삶

에서 경험하는 실존적 안녕감으로 이루어진 영적 안녕

감이 높아져서 목회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0]. 따라서 김영경이 주장한 

한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심리적 안녕감 향상 프로그램 

같은 교육 프로그램 제안[10]과 김나미와 김신섭(2013)

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

다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제안[17]을 

고려해 볼 때 목회자 사모들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s test를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

로에서 회복탄력성의 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사회적 지

지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서 이르는 경로에서 심리적 안녕감

(0.339), 회복탄력성(0.670)은 영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0.084)는 영적 안녕감에 

직접효과는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심리적 안녕감이 영

적 안녕감에 주는 효과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에 의한 간접효과(0.417)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회

복탄력성은 영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 이지만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인 매개효과는 없지

만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가톨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감

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신수옥(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가 모두 신자인 

경우 본인 혹은 부모 중 한쪽이 신자인 경우 보다 자아

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또

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 안녕감과 자아탄력

성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

감 사이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임을 알 수 있고 사회

적 지지와 탄력성이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13]. 또한 유현우

(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록 종교적 성숙도가 높고 종교적 성숙도가 높을수

록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41]. 따라서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탄력

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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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간접적 

매개효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영적 안녕감과 심

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탄력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지

만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과 달리 성인이고, 목회 현장에서 다

양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느끼는 목회자 사

모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영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을 통

한 간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의 하위요인들이 영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

지와 회복탄력성 중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자기조절 능력, 대

인관계 능력, 긍정성)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설명변수들이 영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

( )은 자기조절 능력이 19.6%, 대인관계 능력, 24%, 

긍정성이 44.1%로 나타나 긍정성이 영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 중 영적안녕감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를 포함한 개념이다. 자아낙관성은 한 단위 

증가할 때 0.345, 생활만족도는 0.271, 감사하기는 0.348

만큼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세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므로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세 변수 중 감사하

기가 긍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mmons와 McCullough(2003)는 감사 성향을 개발하

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42], Emmons와 Kneezel 

(2005)은 종교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그들 삶에서 일어

나는 긍정적인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닌 신이나 더 높은 

긍정적인 힘에 의한 일이라고 감사히 여기는 반면 종교

성이 낮은 사람들은 동일한 일이나 행운에 대해 덜 감

사한다는 결과를 통해 영적 안녕감과 감사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43]. Elosua(2015)는 긍정심

리학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통해 감사 성향이 신체적 안

녕감, 심리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임

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44]. 국내 연구에서도 김광

미(2009)가 기독교인의 영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감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

음을 알 수 있다[12].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도 영적 안녕감에 깊은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은정과 그의 

동료들(2009)이 종교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

미와 낙관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여 종교성이 높아질

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며 삶의 의미가 높아질수록 낙

관성이 높아져 결국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동일

한 결과라 볼 수 있다[45]. 

선행 연구들은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

는 경로에서 긍정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

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긍정성의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긍정성은 상호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목회자 사모들의 영적 안녕감 향

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긍정 심리학적 개입 

프로그램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의 영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중

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목회자 사모들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은 영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는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

력성이 매개할 때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육성 가능한 회복탄력성 증진이 목회자 사

모들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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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긍정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기에 

낙관성, 만족도,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심리학적 

개입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일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과 추후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을 검증

하는 연구들이 많이 연구되지 않아 지속적인 검증이 필

요 된다. 둘째,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결과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일반 다른 연구 

대상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

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사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면 유

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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